
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

양 진 석*

1. 머리말

규장각은 대략 5만 건이 넘는 방대한 양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규장각 소장 고문서

의 특징은 양적인 측면도 있으나, 내용면에서도 다른 고문서 소장기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왕실문서와 관부문서가 다수 있으며, 사인문서 중에서도 토지문기는 타의 추

종을 불허할 만큼 많은 양의 문서를 지니고 있다. 

이들 고문서는 관련 당사자들이 직접 주고받은 원자료로서 실록이나 비변사 등록과 같이

정리된 사료와 비교해보면 보다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동안 고문서 작

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진했고 한국학 연구자들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

국학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라 할지라도 한문을 해독하는 것만으로는 고문서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초서로 작성된 고문서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으며, 한국식 한자 혹은 이두식 표현을 알지 못하여 내용에 접근하지 못한

다든지, 고문서의 투식을 알지 못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근래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를 이용한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연

구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래 여러 기관들이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하여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

다고 생각한다. 설사 공개된 자료라 하더라도 원문을 해독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쉽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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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 공개된 자료들도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가능한 한

많은 연구자들이 고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장각은 그러한 점에서 이용자들이 원본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발간함으로써 그러한 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방대한 고문서

를 정리하고 활자화하여 발간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문서를 정리하는 것만 하더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문서 발간은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시작되었다. 원문 탈초가 이미 7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지만,

원고에 대한 검토 작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원문의 탈초 또한 진행되고 있었다. 현

재는 탈초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고문서를 분류하여 활

자화하여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고문서 발간의 최종적인 목적이 활용에 있다면, 그것을 보존하고 정리하고 이용을 극대

화하는 방안도 함께 찾아야 한다. 이는 고문서를 보존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정리하는 대책과 활용하는 방안

을 함께 연계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고문서

장 및 관련 시설, 훼손된 문서에 대한 보수책, 목록의 정리 및 전자 미디어를 이용한 자료공

개 등이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문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규장각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왔지만, 그 중에서 고

문서를 중심으로 이제까지 진행된 것과 미비한 점들을 지적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1)

2. 고문서 현황

1) 고문서 소장경위와 현황

규장각 고문서를 소장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없다. 일제하에 규장각

에 근무하던 일본인들이 조직적이고 전국적으로 고문서를 수집할 계획을 세우고, 경기, 충

청, 전라, 경상, 강원 등을 포함한 전국적인 규모로 고문서를 수집하고 있었으나, 해방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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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2002년 규장각 학술대회“규장각 자료의 보존과 활용”이란 주제 하에 발표되었던 것을 새로

정리한 것이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글이 발표되지 않아, 근래 필자는 규장각 고문서정리의 현황을 정

리하고 글로 발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일부 내용을 추가한 후 다시 정리하였다.



게 됨으로써 일제하의 고문서 수집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한국의 수많은 고문서들이 그 과정에서 서울대(당시 경성제국대학)로 모이게 되었으나,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것도 적지 않다.3) 그와 같은 문서들 가운데는 위조된 것

도 적지 않지만, 수많은 문서들이 수집과정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들이 계획적

으로 고문서를 수집하여 반출하였다는 점도 있으나, 그 배경에는 고문서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크게 결여되었다는 점이 작용한 사실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개인 혹은 집안을 중심으로 고문서를 보존하는 노력도 지속되어 왔다. 현재 남아 있

는 고문서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대부분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

한다.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주된 주체로는 유명가문 혹은 서원, 향교 등과 같은 기관들을 들

수 있다. 근래에는 대학, 혹은 연구소, 기관 등을 중심으로 다량의 고문서들이 수집되어 정

리되고 있으며,4) 게다가 자기역사의 발굴과 새로운 문화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측면에

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과 연관된 역사자료들을 수집하거나, 혹은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나아가 연구소 혹은 박물관을 건립하여 홍보작업을 겸한 고문서 수집들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곳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5)

이에 비해 규장각은 해방이후 고문서 수집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와 같은 사정

에는 우선 관심의 부족도 있었으나 먼저 고문서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규장각은 서울대도서관에 속해 있는 기관이어서 도서관과 분리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독자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음은 인원확충의 문제였다. 고문서를 다룰 수 있는 인원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

다. 고문서를 정리할 인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고문서를 구입하고 정리한다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1970년대 후반에 고문서 탈초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고문

서의 발간은 1984년 서울대 국사학과 최승희 교수가 규장각 관리실장직을 맡게 되면서 가

능하게 된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기존에 탈초된 고문서들을 다시 정리하고, 한편으로

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 3

2) 규장각 소장 고문서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규장각이 서울대 도서관에 소속되

었을 때, 근무했던 분들의 구전을 통해 들은 정도이다. 규장각에 근무하던 유오훈 규장각 㫗관리실장

의 구술에 의하면 규장각 고문서는 대개 일제 특히 1930년대 이후 수집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3) 일본에 반출되어 대학에 소장된 고문서들은 최승희 교수에 의해 정리되어 묶여져 영인본과 탈초본으

로 나누어 간행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㥗⵬ヶ㪊䋫國古⭎⾺》(한국사료총서 제46, ⾂∙䋋, 2002)).

4) 예를 들면, 한국토지공사 소속의 토지박물관은 기관의 특성과 유관한 토지문서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정리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수집된 문서는 25,000건에 이르고 있다. 그 중 70-

80%가 토지문기를 포함한 분재기류이다.

5) 원주시는 원주시립박물관을 건립하고 지방자료의 수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주시는 2004년 㤚䅕㞮가의 고문서를 정리하여《㞙㳖䋫⽧㤚㌥家古⾺∙古⭎

⾺》(원주시립박물관 총서1)를 간행하였다.



기존원고의 대교작업과 함께 일부 탈초작업을 진행하면서《고문서》간행에 들어가게 된 것

이다.

규장각 고문서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고문서 대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문서 대

장은 고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서 마땅히 고문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야 한다. 그러나 규장각에 있는 고문서 대장은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문서의 종류를 기입하

는 정도로, 간략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고문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규장각에서 소장한 고문서의 현황을 그나마 알 수 있게 된 것은 규장

각 문서함에 비치된 고문서카드 덕분이다. 이들 고문서카드는 고문서를 탈초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고문서의 종류 및 구체적인 서지사항 등을 살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

러나 이는 문서마다 개별적으로 정리하여 카드화한 것이어서, 고문서의 전반적인 소장상황

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문서 소장 현황은 1986년《고문서》1집(國㙏⭎⾺, 㙏㊴⭎⾺)을 간행하면서 서문에 해

당하는「서울⚺䋚校⛍⾺館ヶ㨢 古⭎⾺에 대하여」에 정리된 것에서 대강을 살필 수 있다.

國㙏⭎⾺, 㙏㊴⭎⾺, 官ⷬ⭎⾺, ⻭㤻⭎⾺, 結⻪⭎⾺, ⵯ㊦⸞⭎⾺, 㙔交⭎⾺로 나뉘어 개별

적인 고문서의 소장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국왕문서는 ⦚㢑(1), 㘞㺘(8), 㭌⭎(4), 敎⾺(39), 㡝⾺(31), 㟡㶇(76), 敎㶇(1,073), �䇽

(94), ⸳⚩(28), 䋋ぐ㨖(28), ⵰⾺(4), 䔯⪁⣸(1), 䂞㰐⭎(19), �⭎(1) 등 모두 1,407건이며,

왕실문서는 㭌⭎(4), ㆠ⵬∙啓⬝(49), ⛍⿂䇽㶇(4), 㫔㶇(4), 䗍㶇(1), 㕝⾺(2), 㰐⭎(1), 其

䂸(1) 등 모두 66건, 관부문서는 㺘ⵎ⭎(1), 㭌⭎(21), ⾂⾺(16), 㹌㧕(4), 啓⵬(377), 㿆記

(1), 㨖啓(24), ⾺啓(3), ㊉䑨⩢⚀㧕 등 ⚀㧕⦒(19), 關(95), 㼺㭴(663), 㼸(368), ⾺⬝(496),

䍾㡒⭎⾺(25), ㆠ⵬(55), 甘結(99), 㫔⣋(359), 㼃⭎(59), ⭎㨖(23), 告⬝(67), 䊲告(3), 㰪ⵍ

(82), �䉈(12), ⮶禁㼸(8), ⨻㼸(7), 㿆⤏(4), 䎊㨖(1), 古䊶(1), 䎊䋋(4), ⚀㧕(20), ⲍ㞸⻭䅫

(7), 䅫㡝(4), ⩢記(6), 㘹⭎(73), 空⫳㼸(2), 㧉㍊(270), 㧉㶇(5), 㰛㢑∙㰛⻼(38), ➑給(16),

㰰䗩㼸(22), 㼸⭎(9), 甲㖡㤎䖵 ㊢㊎⭎⾺(177) 등 3,548건이며, 사인문서는 ⾂㄂(1), ⾂㐣

(23), ㊇券(91), ヶ㶂(4,413), ➏㨖(202), ⚀㧕(202), 㞙㭻(22), ⾂⾺(183), 㤋ㄪ(131), ┌㢑

(225), 䑎口⚀㧕(1,344), 㧉䖵べ⭎(12), 䒆䔯⭎記(70), ⸊給⭎記(54), 衿給⭎記(90), ⴶ給⭎

記(123), 䎗㒞⭎記(142), 㡢⾺(12), 䅣㶀⭎記(30,437), 䇽㶇(2,339), ⽧⛍(34), ㉿㨆⭎記(55),

ㆧ䂱⭎記(6), 家㘛⭎記(536), 奴⸮⭎記(396), 㐓㨆⭎記(3), 㕘⸖⭎記(5), け㼎⭎記(7), 貢㤻

⭎記(226), 其㤻⭎記(15), 京㳋㤻⭎記(34), 㒗閣∙け∙㹶∙⾆賈㳋㤻⭎記(62), ⛐㨎⭎記

(33), 㫖⚳⭎記(205), ㆠ䉋∙ㆠ記∙⸝⩠記(719), ㄛ⠶⭎記(4), 㧣⩵⭎記(54), 㘹㤋∙㧉㤋

(13), ⾺㨖(658), 䑲⾺(7) 등 43,188건이며, 결사문서는 䅫⭎(163), 䔨⭎(16), 䋋㼸(9), 䎞䉈

(2) 등 190건이며, 봉신불문서는 㰐⭎(22), ㍨⻸(6) 등 28건이며, 외교문서는 䉌∙㭌∙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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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㧒⭎(119), 䂥(1), 誥⫴(2), 國⾺(4), 㰰䔯(7) 등 230건이다. 총 48,467건이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도 다수 있어서 현재 50,690건에 이르고 있다.

이 조사 결과가 현 시점에서는 규장각이 소장한 모든 문서들을 망라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후 구입, 혹은 기증된 문서들을 포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문서 건수로 볼

때, 규장각 도서 246,000여 건 중에서 1/5에 해당하며, 단일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로

서도 최고의 수준이다.

규장각에는 낱장의 고문서 외에도 원형의 고문서를 살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고문서를

단순히 합철하여 책으로 만든 것으로서, 2만 여건의 고문서로 이루어진 㨌䅣⭎㫆, 토지소

유 및 부세관련 도서, 고종 및 순종 때에 이루어진 다양한 형태의 도서들이 그것이다. 이들

책들은 개별 고문서의 원형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다만 단순히 책의 형태로 묶인 것

에 불과하다. 만일 이들을 개별 고문서로 파악하게 된다면 관리대장에 등록된 고문서와 비

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그 양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현재 규장각이 대장에 등록하여 파악

하고 있는 5만여 건의 고문서는 그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합철된 것들

을 모두 해체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낱장의 고문서 혹은 다수의 고문서들을 하나로 묶어

서 책으로 작성된 것들이 규장각에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 것이다. 규장각에서 실질적

으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는 양적으로도 방대하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면에서도 중요

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규장각이 많은 종류의 고문서를 확보하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최고의 고문서를 소장한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새로운 고문서를

발굴, 정리하고 활용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인

적, 재정적 지원도 함께 요구된다. 

2) 고문서 발간

규장각은 고문서 대장에 등록된 것을 중심으로 고문서를 편집, 발간하고 있다. 발간된 책

자는 1986년《古⭎⾺》1집이 간행된 후 1년에 1권씩 간행되다가, 근래 2권씩 발간되어《고

문서》29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규장각은 국왕문서, 왕실문서, 관부문서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미 간행하였고, 근년에는 사인문서에 해당하는 소지류를 비롯하여 매매문서들을

간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인문서 중 토지문기 및 노비문기 등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문서

들을 정리하여 간행할 예정이며, 결사문서, 봉신불문서, 외교문서 등의 순서로 이어질 것이

다. 이들 문서들을 간행하는 순서는 앞서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 소장 현황의 차

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때로는 문서의 차례를 바꿔서 간행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편집상의 편의에 따른 것이다. 

규장각 소장 고문서 자료의 현황과 활용 5



각 문서의 편집 순서는 대체로 종류에 따라 작성시기, 작성주체 혹은 대상자 등을 기준으

로 삼았다. 문서가 작성된 시기가 명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거나, 혹

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발급자 혹은 수취자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때문에 고문서의 종

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문서에 따라 편집순서가 달라진 것은

고문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서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

여 적용방식을 달리하였기 때문이다. 

가령 교지는 국왕이 발급하는 것이 상식이므로 굳이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는 문서이다.

수취자를 중심으로 편집하는 것이 고문서를 열람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지는 우선 수취자를 기준으로 삼고 연도별로 배열한 다음, 다시 각 인

물별 문서작성 시기에 따라 세분하여 편집하고 있다. 

소지나 등장과 같은 소지류들은 다양한 내용으로 발급자와 수취자가 매우 다양하다. 수

취자만 하더라도 관청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때로는 어사 혹은 국왕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발급자인 개인 혹은 다수의 사람들(집안과 관련된 자, 마을 구성원, 이해를 같이하는 자도

모두 포함된다)이 동일한 내용을 앞에 언급한 각 기관들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

서 소지류를 내용별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발급자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열람자들

에게 내용파악과 누가 소지를 제출하였는가를 파악하게 하는 데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고문서 편집에는 문서의 작성연대만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 것도 있다. 이는

발급자와 수취자를 일괄하여 묶는다 하더라도 문서 간에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 고문서가

대부분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작성연대가 확실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연대미상인 문

서는 뒤로 편집하였다. 첩정이나 서목과 같은 예를 보면, 발급자와 수취자가 사안에 따라

다양하여 일정하기 않기 때문에 작성연대를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작성된 지역도 아울러 고

려하였다. 

이와 같은 편집원칙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고문서의 특

성만 알고 있다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발급자 혹은 수취

자 내지 작성연대만을 편집기준으로 삼아 일관성만을 고집하였을 때, 이용자들은 편집된

고문서를 모두 읽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마련이다. 때문에 문서의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하여 목차만 보더라도 문서들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한편 고문서 간행에 많은 요소들을 감안하여 열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있지

만, 편집실무자 선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고문서 간행에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마다 간행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고문서를 고르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발간할 대상의 목록과 함께 간략

한 서지사항을 작성하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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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고문서를 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편

집인 1인과 교정을 맡은 편집원 2인인 현재의 인원으로는 미리 작업대상을 선정하고 간행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

는 실정이다.

그나마 문서대장과 문서를 정리하는 데 사용되었던‘목록카드’및 문서를 탈초한 원고들

이 고문서 선정작업 및 시간절약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들을 정리하는 것 또한 많은 시간

을 요구함은 물론이다. 이는 그만큼 고문서 발간을 위한 선작업들이 손이 많이 가고 비효율

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발간을 위해

서는 고문서 대장을 비치하는 것 외에도 고문서 전체에 대한 목록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고문서 활자화가 현재대로 유지된다면, 규장각 소장 고문서를 완간하는 데 수십 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발간작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때, 일의 지속성과 일

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문서를 정리 발간하는 작업은 단순 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

니다. 고문서를 해독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작업 가능한 인력의 육성과 아울러

인력증원이 필요하다. 고문서 작업은 한문해독 능력뿐만 아니라 초서 및 이두, 한국식 한자

등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여 단순히 한국학을 전공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능력

을 갖추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때로는 인력확보를 위한 교육 혹은 다른 형태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6)

3) 고문서 정리와 보존

(1) 고문서목록집의 필요성

고문서의 정리와 보존은 단순히 고문서의 보관 상태만을 일컫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고문서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며, 보수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한 점에서 규장각 고문서는 정리와 보존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규장각소장 고문서정리사업은 외부로부터의 연구비 지원이 계기가 되었다. 구체적인 기

록의 부재로 정확한 내역을 알 수 없지만, 하버드 옌칭연구소(䋻⸞㓎京䋚⻪)의 연구비보조

로 1964년도부터 연구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7) 그 과정에서 ㊵⣸⾧㥄, 㶀㶚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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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5년 9월부터 교내 대학원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1년을 기한으로 초서강좌를 개설하여, 고문서와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좌도 지

속적인 후원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제시해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나아가 양성된 인력을 규장

각이 흡수하여 활용할 수 있을 때 이러한 교육을 통한 인력확보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7) 동아문화연구소, 《䋫國㶀ⱼ㶂㱞觀》(서울대학교출판부, 1974)



및 색인 등에 대한 작업과 함께 규장각소장 고문서카드화작업도 이루어졌음을 들 수 있

다.8)

그 과정에서 규장각소장 고문서를 이용하여 그나마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경제관계 고문헌과 고문서를 중심으로 간단한 해제를 붙여 만든 것으로 동아문화연구소에

서 발행한《䋫國近ユ⚻㙔關係⭎䎚⸩㛙》와《䋫國經㰏關係⭎䎚㸾べ》을 들 수 있다.9) 그러나

이 책들은 관련분야의 것 중 일부를 간단한 해제를 붙여 설명하였으나, 규장각소장 고문서

목록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작업은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고문

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격적인 고문서목록작업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승희 서울대 명예

교수에 의하면, 1963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䒅㓐究ヶ에서 규장각도서와 관

련된 작업을 추진하게 되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사업 시작 후 2년이 지나면서 규장각 고문

서목록의 카드화작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동시기에 하버드 옌칭연구소의 지원을

받게 되어 동아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규장각고문서를 목록화하기 위한 카드작업을 추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작업에는 처음부터 연구책임자인 金�㼣㳸교수를 비롯하여, 㿣㉫䗿

(國⻎䋚㫜攻), 金㳃㞘(❮㏿⻎䋚㫜攻), 㭇光䎶(국문학과), 孔㪊〺(㴉國㐖∙⭎䋚㫜攻) 등이

보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규장각소장 고문서목록을 카드화하였다.10) 이후 㤚謙㳒, 金㳃

㊹ 등이 작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가담하였다. 그러나 규장각소장 고문서 카드화작업은 연

구비지원의 중단으로 40,000건 정도를 정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규장각은 종합도서목록이라는 도서중심의 종합목록을 갖추고 있으며, 그에는 일부 고문서

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규장각이 소장한 고문서만을 일별할 수 있는 목록집은 하버드 옌

칭의 연구비를 제공으로 이루어진 카드작업이 추진된 이후에는 전혀 시도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를 탈초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고문서카드가 새로 작성되어 규장각에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최승희 교수가 규장각관리실장으로 부임하면서 고문서 발간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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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부설 동아문화연구소에는 현재도 이때 이루어진 작업결과물인 카드가 작업

별로 분류 소장되어 있다.

9) 㫕䍻㱕《䋫國近ユ⚻㙔關係⭎䎚⸩㛙》(奎㨙閣⛍⾺㓐究㿗⾺1, 1966)

䋫퉜劤《䋫國經㰏關係⭎䎚㸾べ》(奎㨙閣⛍⾺㓐究㿗⾺2, 1966)

이후 규장각 소장도서 중에서 앞서의 작업에서 누락된 것을 모아 간행한《舊䋫⩙古⭎⾺䍾㰛⬝⣸》(한

국도서관협회, 1970)이 있다.

10) 동아문화연구소, 《❮㌦⭎䒅》1(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부설 동아문화연구소, 1963)에서 연구소 소개

를 보면, 이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규장각이 2003년 학술진흥

재단의 연구지원비를 받아 토지문기를 정리하기 위해 우선 선배들의 작업을 참고하기 위해, 동아문화

연구소에 비치된 토지문서카드를 조사∙정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명패가 목록함 깊숙이 보관된 것

을 찾아내어, 보조연구원 중에서 당시 규장각 고문서 카드작성과 관련된 주된 역할을 최승희가 맡았

음을 살필 수 있었다.



활기를 띠게 되었고, 한편으로 탈초 및 교열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락된 카드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다. 이로써 규장각 전체 고문서를 대상으로 카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

련되었으나, 후속작업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서 현재 규장각에 비치된 고문서카드를 목록함

별로 구분하여 비치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규장각 고문서를 이용하는 데 따른 결정적인 문제점은 대장과 목록카드는 있다 하더라

도, 이를 기초로 작성된 개별 고문서들 모두 모아 소개를 한 목록집이 없다는 점이다. 즉 규

장각에는 다양한 고문서를 종합∙정리한 목록집이 없다.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카드

화된 목록이 있지만, 규장각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규장각

이 소장한 개별문서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마저도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

정인 셈이다. 

이와 같이 고문서목록집의 부재는 연구자들이 고문서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으며,

고문서의 발간사업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연구자 및 규장각의 입장에서도 고문서자

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고문서 관련 종합목록이다. 

고문서 종합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

함으로써 목록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려 한다. 목록작업에 필요한 요건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古⭎⾺ ⛂㨋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문서 대장은 고문서의 번호 및

고문서 종류만 표기되어 기본적인 사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외에 탈초된 원

고매수가 기입된 정도이다. 이 대장을 통해서 규장각이 어떠한 종류의 고문서를 어느 정도

소장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항만 알 수 있는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고

문서 대장은 규장각의 서류철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고문서 번호 및 고문서 종류만 표기되어 있으며, 게다가 유별화

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자도 실물을 보지 않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이다. 규

장각 내부에서 고문서를 점검하기 위한 장부로 이용하고 있는 이 대장을 기초로 삼아서, 보

다 종합적인 문서의 소장상황 및 조사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문서에 대한 총괄적인 㱂⻡㧪㐮이 필요하다. 고문서 대장의 정리와 함께 규장각

소장 고문서에 대한 총괄적인 조사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일반도서로 분류되어 있

는 것 가운데는 상당수의 고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정확한 목록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고문서 㱞䋺⬝⣸을 작성하는 데 따른 계획과 구체적인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규장

각은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의 종합목록이 없다. 고문서 이용자들은 소장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기존에 간행된《古⭎⾺》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미 간행된 문서 외에 새로

운 문서는 전혀 열람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고문서 총목록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충분히 활

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곧 가칭《규장각소장고문서종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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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집》을 작성하는 것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능하면 목록집의 㭗⽭䒅를 함

께 병행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03년 9월부터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규장각소장 토지문기의 정

리 및 목록집 간행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 김인걸 교수)라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규장각에서 소장한 고문서중 가장 양이 많은 토지문서 대략 35,000건 중 20,000

건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규장각이 소장한 토지문서의 목록집은 전산화를 예상하여 자세한 서지사항과 내용

해제를 포함하는 항목으로 작성되고 있다. 이 연구과제로 토지문서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규장각소장고문서의 종합목록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

다고 할 수 있다. 

넷째, 㱞䋺⾧㥄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고문서 중에는 개별문서만으로도 훌륭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 것도 있으나, 개별문서로서보다는 다른 문서와 연관하여 이용될 때 활용도가

높은 문서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서들이 개별화되어 있어서, 문서간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다.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필요한 문서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들 연관된 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색인을 통한 검색을 가능하게 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근래에 추진되고 있는 전산화사업에서 이러한 점을 포

괄해줄 수 있다면, 색인을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고문서에서 같은 내용을 달리 표기

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

이 가능할 때, 문서간의 연계 및 활용도를 높이는 작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고문서 관리

① 고문서의 낱장 보관 및 관리 방식

고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은 각 기관마다 사정에 따라 공간의 문제, 보관함의 문제, 개별

고문서를 어떻게 분류하여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다. 기관에 따라 고문서를 보관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보관함을 따로 마련한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이는 고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주변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가

의 여부에 달린 것으로, 해당 기관에서 얼마만큼 고문서에 대한 배려를 하였는가와 관련되

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규장각은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간

문제만 하더라도 고문서가 규장각 도서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보관함을 새로

교체하여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등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보관하는 방식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연접된 문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문서를 낱장씩 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고문서를 넣은 개별 봉투를 번호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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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로이 마련된 고문서장에 보관하고 있어서, 이전의 보관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오래된

고문서장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고문서의 간격을 넉넉하게 주어 문서봉투들이 밀착되

지 않게 한 점이 다를 뿐이다. 

문제는 고문서를 보관하는 함의 크기와 고문서를 담는 봉투의 규격과 재질이다. 우선 봉

투의 규격 문제이다. 고문서를 제대로 보관하는 최상의 방법은 문서를 있는 그대로 펴서 보

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문서가 낱장으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고문서를 편

상태로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규장각에서도 다른 도서를 보관하는 공간

과 상호 관련을 가지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아울러 고문서를 낱장으

로 보관하였을 때,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고문서의 크기를 조사하여 적절한 크기의 틀을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고문서

가 너무 커서 접거나 혹은 말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34m에 이르는 조보와 같은

것은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서 보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봉투 크기보다 커서 접어야만 하

는 것은 가능한 한 접는 횟수를 줄여야 한다. 두 번만 접어도 접히는 것이 만나는 접점에서

는 그 훼손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종이가 두꺼운 것일수록 손상될 가능성은 더욱

크다. 현재 고문서를 꺼내서 이용하는 빈도수가 그리 많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보관 방식

은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음은 고문서를 담은 봉투의 재질 문제이다. 이들 봉투는 오래 전에 제작된 것으로서,

당시에는 종이의 성질까지 고려하여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 규장각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서류봉투로서 고문서를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보

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봉투와 규격과 재질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문서의 크기가 너

무 크거나 혹은 두꺼운 장지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 주문 제작하여 봉투의 규격

이 다른 것에 비해 유난히 큰 것들도 있다. 이들 봉투들이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문서를 보관하는 봉투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고려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즉 중성지의 도입을 고려할 시기가 되었다. 고문서를 봉투에 넣어서 장기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고문서와 봉투 양자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고문서

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가 없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존처리 전문가들은 중성지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문서가 지닌 현재

의 가치보다 미래의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가능하다면 보존가능한 방

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문서를 담는 고문서장의 문제이다. 고문서장은 현재의 봉투를 담을 수 있는 크

기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고문서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여 표준적인 규격을 제시하기가 힘

든 것은 사실이다. 보다 긴 안목에서 현재의 봉투를 사용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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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보관함의 규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차원만 고려된 것이기 때문이다. 보관함들을 배치

할 공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의 문서 보관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과 함께, 고문서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라는 점도 찾아져야 할 것이다. 

② 일괄문서 및 연관문서에 대한 관리

규장각 자료는 고문서로 편철된 것이 많다. 이런 자료의 경우는 고문서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할 경우, 관련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고문서는 낱장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있

지만, 대체로 여러 장의 고문서가 모여서 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말해주는 경우가 적

지 않다. 가령 같은 지역 혹은 같은 집안의 문서라고 할 때, 그와 관련한 정보들을 문서대장

에 기입하여 두었을 때, 이후 고문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고문서 취득시 그것을 취득하는 시기 및 취득처를 밝혀주는 것이 좋다. 그러

나 불행하게도 규장각에 있는 고문서들은 취득한 시기와 취득처가 불분명한 것이 많다. 구

체적인 취득경로를 밝혀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된 고문서를 찾으려면 많은 노

력이 필요하다. 규장각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신경을 쓰지 못함으

로써, 문서들을 일괄하여 모아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결과적으로 놓치고 말았다. 다만 유

사한 번호 혹은 인접된 번호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일괄문서 혹은 상호 연관된 문서들이

많아서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정도이다. 

한편 연관문서는 일괄문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규장각은 이와 같은 문서들

을 연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개별번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연관된 문서를 찾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문서들이 연접되어 연계된 내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

다. 그 외의 것들도 고문서 탈초 혹은 발간 작업과정에서 연관문서들을 찾게 되면 카드에

기입하는 정도이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연관문서를 찾아내는 일

은 힘든 작업이다. 

그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결 가능성은 있다. 그것이 고문서

의 전산화 작업이다. 규장각 고문서를 전산화를 할 경우 연관된 문서들 중 거의 대부분을

찾아 낼 수 있다. 물론 전산화 작업이라 하더라도 한 지방 혹은 한 집안의 일괄문서 내지 연

관문서를 모두 찾아낼 수는 없다. 그 중에서도 일괄문서는 그 지방 혹은 집안의 특색을 보

여주는 것이 아니면 찾아낼 수 없다.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일괄된 문서로 나오

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특별한 표시가 없다면 문서들끼리 연관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인명의 표기가 다르거나 혹은 해당 지방의 명칭 혹은 한 집안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검색하게 되면 놓치기 쉬운 것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작업과정에서 연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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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인위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병행하게 되면, 분산된 것들을 그나

마 최대한 모을 수 있다. 따라서 전산화 작업은 규장각의 고문서목록을 정리하는 방식의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겠다.

③ 열람자료의 대체

규장각 소장 고문서의 보존은 자료관리와 연관하여 언급되어야 한다. 고문서의 보존은

원본을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대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규장각은 원 자료의 열람을 최소화하고, 열람자들이 가능한

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문서들을 활자화하여 간행하고 있다. 그러나 원본의 형태 및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영상(이미지)을

제공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기존의 방법 중 하나는 자료의 보존을 위해 마이크로 필름화하는 것이다. 규장각 도서를

중심으로 마이크로 필름화가 되고 있으며 많은 도서들이 마이크로 필름화되었다. 그러나

고문서는 현재 마이크로 필름화된 것이 없다. 문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대형문서가 있

어서 마이크로 필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도서와 고문서 중에서 마이크로 필름화하는

데 우선 순위가 있을 수도 있다. 현존하는 기술 중 이미지를 가장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식이 마이크로 필름이라는 점에서도 이 작업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래 고문서 중 일부에 대해 마이크로 필름화가 아닌 전산 이미지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

보화사업과정에서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부 문서의 디지털 영상화가 이

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원본을 직접 대하지 않고서도 원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

다. 그러나 이 작업은 고문서 일부에 한정하여 진행되었으며, 이후 이미지화 작업은 중단된

상태이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원본을 직접 만지지 않고서도, 원본의 형태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원본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이

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게 되면, 많은 문서들이 디지털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기존

의 기술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전산시스템이 함께 따라야 하는 문제점들이 있으며,

많은 비용들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과 함께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문서의 보존을 위해서는 훼손 혹은 오손된 문서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수작업

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서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보수작업

이 추진되어야 하며, 성급한 보수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문서는 자료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고문서는 대부분 유일본이

므로, 같은 내용을 지닌 것이 매우 드물다. 서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복본들을 다수 제

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랜 시일이 지나 몇 개 남지 않은 간행본일 경우를 제외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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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간행본은 보존과 관리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장

부 혹은 개인 일기, 일록류 등과 아직 간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유일본인 경우를 제

외하면, 설령 필사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기존에 간행된 것들을 다시 필사한 것이 많다.

반면 고문서는 대부분 유일본이다. 고문서 중에서도 부본의 형태로 남겨진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한 개의 문서만 작성하였으므로 손실 혹은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문서로서

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원본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활자화 및 원본의 형태를 최

대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함으로써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훼손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고문서 자료의 역할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 하에 고문서 자료의 보존과 관리라는 측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다. 고문서의 보존과 관리는 단순하게 문서의 안전한 보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제대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문서의 내용을 보전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문서의 활자화, 영인간행, 이미지화된 영상물의 형태 등이 있지만, 때로는 이 중 하

나의 작업만으로는 문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모자란 점을 채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④ 고문서보관시설 확보

고문서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시설은 이미 다른 도서와 유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고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공간확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앞서 고문서 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그와 관련하여 고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2005년 규장각의 증측과 함께 규장각 서고가 크게 확장됨으로써, 규장각도서의 보존과 관

련하여 공간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고문서의 보관과 관련된 시

설이 확충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다. 차후 고문서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시설도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고문서의 활용

1) 학문적 가치

고문서는 1차로 정리된 일록류, 개인 일기류 등을 각종 사료들을 이용하여 밝히기 어려

운 실상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살필 수 있는 주요한 자료이다. 고문서가 개별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시대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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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에 이미 정리된 형태의 사서들이 지닌 부족한 점을 보충하거나 혹은 기존의 사서

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할 수 있는 주요한 사료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역사적 서술들이 대부분 집권층을 비롯한 편찬자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고문

서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옳게 서술되었는가를 살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기존의 서술들이 잘못 기술되거나 혹은 오도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한

다는 점이다.11)

근래 고문서에 대한 관심이 좀더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학 연구에서 고문서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를 이용한 연구업적들을 많이 내고 있다. 이는 고

문서가 한국학 연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 《승정

원일기》, 《일성록》등의 일록류 혹은 일반 역사서를 비롯한 기존의 사료들이 보여주지 못

하는 새로운 모습을 고문서가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고문서가 구체적

이고도 생생한 실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생활사와 관련된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고문서의 역할도 더욱 커지고 있

다. 당시의 구체적인 실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문서이기 때문이다.

다른 자료들은 작성자들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인 시각으로 가공됨으로써 원래의 사실이 왜

곡되어 기술될 수 있으나, 고문서는 문서 자체로서 구체적인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때문에 고문서는 왕실을 비롯한 양반과 일반 평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들의 생

활을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민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

구가 가능하다. 

현재 고문서를 이용한 연구는 토지소유, 노비, 재산상속, 가계연구, 지역사, 물가사 등등

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연구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고문서는 역사부문에서 알게 모르게 모두 이용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하

기 위해서는 고문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러한 것들이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㢜

軌마저도 반차도를 비롯한 ⛍㊎ 혹은 ⛍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왕문서 혹은 왕실문서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고문서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 뿐 국왕, 혹은 왕실에서 고

문서로 작성된 것들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들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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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산이 경세유표에서 언급한 京㳋㤻權의 가격과 동시기 㨦⚈京㳋㤻價의 가격을 비교해 볼 때,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㿣㉫䗿, 《㴒ⵗ䆎 䋫國古⭎⾺㓐究》, 지식산업사, 1989, 26~29쪽).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실학자들의 언급한 일반적인 기술을 금과옥조처럼 사실로 여기고 있으나, 실제 사실과

대조하였을 때 과장되거나 혹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일반적인 예와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12)《㞜䎇㢌⬦㭾⦶㢜軌》에 이용된 고문서만 열거해보면, 㫔敎∙㓓づ∙㌿㨙∙䂞⻸∙㐑㰔(䂞㰐⭎∙告㡒㿾

⭎)∙㐑⻘∙㫔⣋∙軍⣋∙㭡⬝∙啓⻼∙啓⬝∙㨖啓∙㤣⭎∙關∙ㆠ⵬∙甘結 등이 있으며, 《㕼㰵⻒㱐

䑨⾂䑨❎監㢜軌》에는 啓⻼∙㤣⭎∙關∙甘結∙⾺啓∙㘞㺘⭎∙䊲⬝ 등이 실려 있다. 이처럼 의궤는



따라서 의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고문서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물론 다른 분야에

대한 식견도 필요하지만, 고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의궤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문서를 이용한 연구는 실제 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용

되고 있는 문서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 문서들은 대부분 근대 이후의 제반 법제 하에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문서의 기재방식과 고문서에 실린 문서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각 시

대마다 문서의 종류 및 틀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고찰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학제간 연구 및 역사분야 내에서도 상호 이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 고문서가 지

니는 장점이다. 고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앞서 언급한 분야를 비롯하여 정치∙경제∙사회∙언어∙문자∙법제∙인류∙민속∙서

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2) 고문서 자료의 정리

고문서는 대체로 㿆⾺로 기록된 것들이 많아서 일반인이 해독하기 힘든 점이 많다. 따라

서 고문서를 탈초하여 발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문서가 탈초되어 있지만 일부 탈초되

지 않은 것도 있다. 새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고문서라든지,13) 혹은 해독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그것이다. 현재 해독 가능한 것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할 수 있어야 하

지만 인력부족으로 이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인적 물적 지원 또한 필요하다. 

한편 고문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면 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필요하다. 서적이 다양

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세하고 정밀한 해제 혹은 해설이 필요한 반면, 고문서는 간결하면

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용자들에게는 문서에 담긴 주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고문서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모두 검토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 그만큼 고문서를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

이라 하겠다. 따라서 간단한 해설을 목록과 함께 제공할 경우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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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고문서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의궤류를 이해하려면 단순히 용어만

이 아니라, 고문서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의식에 대한 전체적인 절차와 그 의미를 다루어야 함을 말

해주고 있다.

13) 2002년 南㞙 ㏼㌥ 㛼ぴ君䆃 29ユㄝ인 ㏼慶ㄝ이 기증한 예를 들 수 있다. 이들 고문서는 개성에 거주하

던 南㞙 ㏼㌥ 집안에서 소장하던 것으로 197건이며, 서울대 ㆬ㤌䋚⛍⾺館에 근무하고 있는 㤚굉㕫 ⻏

⾺의 주선으로 2002년 규장각에 기증되었다. 현재 서지사항을 포함한 목록작업이 진행되어 목록집으

로 간행될 예정이다(구체적인 서지사항은 규장각 고문서편집원 㤚㪋䗿가 작성하였다).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학계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고문서 자료의 이용 가능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전문연구기관의 역할이다. 국

내에서 가장 방대하고 다양한 종류의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이 이들 자료들을 한

국학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은 주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고문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록과 함께 인명, 지명, 중요단어에 대한 색인

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문서의 작성자 혹은 발급대상자, 그리고 활동지역, 주요한 내용 등

을 제시함으로써 관련문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산화를 통하여 대부

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 전산화가 시작단계에 머무르고 있어서 모든 자료

를 검색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고문서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시급한 문제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3) 고문서의 전시

고문서에 대해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근래 TV

프로그램, 혹은 전시회를 통해 고문서에 대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지는 관심

은 전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매우 높다. 전시회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

나, 일반인들의 관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문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를 비롯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때문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자신의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학문적인 것에 집중되는 예가 많지만,

일반인들은 전반적인 역사,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다. 그 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고문서이다. 일반인들이 이전에 접해보지 못하던 것에 대한 호기

심 때문에 고문서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만큼 생생하게 우리의 생활을 전달해주

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회화가 직접적인 삶의 모습, 당시의 정경,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표

현하고 있어서 보다 생생한 모습들을 제공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못지않게 고

문서도 당시의 사람들이 직접 종이에 기록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작성된 당시의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당대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

은 사람들이 접근하려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자세에도 불구하고, 고문서 전시는 대체로 문서에 대해 간단하게 설

명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문서를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상상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문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그들에게서 그러

한 것들을 모두 바랄 수는 없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는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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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한자를 모르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는 곧 한자로 기록된

서적이나 고문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고문서의

단순한 해독만이 아니라,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추출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고문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질로 제작되었으나, 우리가 접하는 것은 종이재료로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대부분의 고문서들이 그러하다.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한 고문서

도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문서는 곧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이해가 부

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이미 정리된 책자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정리

된 책자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곧 저자 혹은 편찬자의 의도에 따르거나 혹은 그의 영향을 받

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고문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그 외에도 고문서는 역사적 현상을 서술하거나 증거를 제시할 때 보조자료로 이용되기

도 한다. 이는 고문서가 공정한 해석을 가능케하는 증거자료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문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문서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규장각이 소장한 방대한 양의 고문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원하는 주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자들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원문의 형태이어야 할 필요는 없

다. 영상의 형태로 원본의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지학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연구자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도

록 해도 무방할 것이다. 

고문서의 내용(텍스트)과 영상(이미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원본의 형

태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열람자들이 원본에 대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원본을 대신하여 영상을 제공하는 것의 의미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고문서에 대한 연구자와 일반인의 관심이 크게 요구된다. 특히 고문서를 제대

로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나아가 그것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 

고문서를 해독하고 정리하는 것은 일반 연구자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에 속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고문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전공하려는 사람들이 적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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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문서를 다룰 수 있는 연구자들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고문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연구비 지원의 결여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고문서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크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작업을 진행하거나

혹은 전시효과가 큰 것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힘든

작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크게 필요하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 및 재정지

원이 요구된다. 현재 필요한 사업만 하더라도 몇 년을 요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간행작

업 외에도 고문서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포함한 목록 사업은 규장각에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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